
/

  이상석 기자 |   승인 2018.11.22 15:01

HOME   전문가   변호사

세무조사 때 확인서 작성해도 반대 사실 인정 가능

국세청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해당 문건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해당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관

계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을 떠안게 된다.

반면 법원은 정황 상 허위 문답서를 작성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제반 증거나 증

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허위라고 판단되면 해당 문답서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병욱 변호사(진영 법률사무소)는 최근 주간 <국세신문>에 기고한 "세무조사에 과정에

서 작성하는 확인서 등의 효력에 대해"라는 제하의 '국세칼럼'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올 1

월 판례를 분석, "문답서가 작성됐더라도 다른 내용이 사실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 변호사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어떤 증거가

치를 쉽게 부인할만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

라도 실지조사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던 판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 감병욱 변호사, "확인서·진술서·심문조사 용도 맞게 적용"
- 법원, 판례로 확인서 증거의 가치 인정…본지 기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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